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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자산 산업화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자산 산업화 육성방안 연구

내용요약

□ 연구배경

ㅇ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강화

ㅇ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해양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양이 가진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치열

ㅇ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ㅇ 미래 먹거리가 될 해양자산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 산업화를 위한 지원 등 고민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성

ㅇ (개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융합되어 모든 산업과 사회가 연결되고, 생산
시스템과 사회구조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ㅇ (특징) 기술의 융·복합화, 제조업의 산업구조 혁신, 공유
경제와 블록체인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등

ㅇ (영향) 산업구조, 경제는 물론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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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클라우드,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양기술(세계경제포럼) : 자율운행선박, 스쿠버 
드로이드, 수중 증강현실 안경, 해양혁명, 해저 클라우드 컴퓨팅, 파력·
조력에너지, 해양온도차발전, 해저자원 개발, 해양 빅데이터, 바다원료 
약제, 해안 센서, 생체모방 로봇 등

□ 해양자산의 개념

ㅇ (해양경제) OECD는 해양기반 산업의 경제활동과
해양생태계 자산가치 및 서비스의 합으로 정의

ㅇ (해양산업) 법률적으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

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ㅇ (해양자산) 해양과 관련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총칭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비생물
해양자원과 해양 기반의 경제적 가치로 구성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동향

ㅇ (국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ㅇ (미국) 제조혁신을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 정책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분야별 전략계획 수립

   * 국가제조업 혁신네트워크,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계획,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계획 등

ㅇ (독일)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방향을 대변하는 ‘인더
스트리 4.0’ 정책 추진

ㅇ (일본) 일본 재흥전략 2016, 신산업구조 비전, 로봇
신전략 등의 경제·산업정책 추진

ㅇ (중국)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 발전계획,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 등 수립

ㅇ (기타) 러시아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OECD
디지털화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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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사점)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진 등

□ 해양수산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ㅇ (국내)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등 정책 수립

ㅇ (해외) 자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특정 분야(해운,
항만, 수산 등)별로 대응 노력

ㅇ (시사점)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주력하는
이유는 새롭게 창출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므로
백화점 나열식 정책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자산 산업화 방안

ㅇ 3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 성장 잠재력, 중요도, 사회적
수요 등을 ①스마트 해상물류 산업, ②스마트 수산업,
③스마트 해양장비 산업 등 3가지를 선정

ㅇ 혁신기반 조성 : R&D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제도·규제 개선 등 기반 구축

ㅇ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내,
민간 영역 내, 국가 간 차원까지 포괄하여 종합적
으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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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16년 전 세계의 이목은 인간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인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에 집중되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벗

어난 알파고의 4대 1 대승이었다. 이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으며,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실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4차 산

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파괴적 변화를 불러와 지난 100

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간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앞다투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

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다가올 시대의 주

도권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달려있으며, 긴밀하게 대

응하지 못한다면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낙오하게 될 것이다.

출처 :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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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변화·환경오염 대

응, 저성장 기조 극복 등과 같은 풀기 힘든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

다. 인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세

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해양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양이 가진 잠재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해양수산 정책강화 동인으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중시, 기후변화, 자원공급의 압박,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있다.1)

해양의 잠재력

• 지구 표면적의 약 71%

• 바다 전체의 평균 수심 3,962m

• 산소 공급량 : 약 75%

• 이산화탄소 정화 : 약 50%

• 기후조절기능 : 열의 이동 및 수급

• 해양에너지 자원 : 150억 kW 추정

• 석유 부존량 : 1.6조 배럴

• 메탄수화물 : 10조 톤

• 지구 생물의 80% 이상이 서식

• 동물의 단백질 공급원 : 16% 이상

출처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해양수산부)

해양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사용됐으며, 기후변

화, 남획, 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최근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에 접목됨으로써 해양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해양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혁적 요인(transformative force)으로 주목받

고 있다.2)

1)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2015, 해양수산부)
2) A New Vision for the Ocean - Ocean Systems Leadership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7,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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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지구상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해양의 95%가 인류의 손이 

미치지 못한 미개척 공간4)이며, 우리는 단지 해양의 5%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공간이 광범위하면서도 접근성이 

낮고, 물리‧생물‧화학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해양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5)

우리가 해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

계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 때문에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해양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에 적용될 때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으로,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 컨테이너 항만이다. 수산물 섭취량은 1인당 58.9㎏으로 세계 1위

이며, 전국 해수욕장 연간 이용객은 약 1억 명에 달한다. 3,348개의 도

서, 2,487㎢의 갯벌을 가지고 있으며, 육지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연안 지역에 전체 인구의 32.9%가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의 80%가 해양수산 경제활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있어 해양은 체감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총 4,8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며 세계 1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7)하고 있으며, 해양에

너지 부존량은 1,400만㎾에 달하는8) 등 유·무형 해양자산의 경제적 가

치가 연간 100조원으로 추정9)된다고 한다.

3) 세계 해양수산업 부가가치는 2010년 1.5조 달러에서 2030년 3조 달러로 성장 전망(2016, OECD)
4) https://www.noaa.gov/oceans-coasts
5)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6)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2006~2013, 해양수산부)
8) 해양수산 핵심통계(2016, 해양수산부) / 서해 조력 에너지 부존량은 약 650만㎾, 전 연안의 파력에너

지는 650만㎾, 울돌목 등의 조류에너지는 50~100만㎾로 추정
9)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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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생물 다양성 >

출처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양자산을 발굴하고,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

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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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보고서 구성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자산들 가운데 4

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로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도출하는 것

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동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과 해양자산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료 검토 등을 통해 개념과 특징 등을 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해양 분야의 대응 전략을 조

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과 함께 해양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및 주요 사례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벤치마킹할 정책과 

사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해양자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매칭하여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에서 실

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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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전체적인 연구개요로서 해당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범위를 정리하였

다.

제2장에서는 동 보고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

고,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 등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인 해양자산의 의미를 상세히 하기 위

해 해양경제, 해양산업 등 유사 개념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양자산의 개념을 정의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OECD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

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의 검토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자산의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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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성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근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뜨거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다룬 이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지기 시작10)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에 산업혁명은 총 3차례

가 있었다. 여기서 산업혁명이란 범용기술11)에 의한 사회의 혁명적 변

화를 의미하는데, 인류는 지금까지 범용성을 갖는 일부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소득분배,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바뀌는 3번의 혁

명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이 변화의 동인이 되었던 기계화 혁

명으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육체노동에만 의존했던 수공업 시스

템이 기계로 대체되고 보완되었다. 이 시기 영국은 기계를 통해 섬유

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하였다.

이후 19~20세기 초반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체계가 구축되

었는데, 이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대량생산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핵심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혁명으

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세기 후반 IT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

가공, 공유가 가능해졌고, 특히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이 급부상

하기 시작했다.

10)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Industry 4.0’ 정책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전 세계
적으로 재조명되었다. 

11) General Purpose Technology : 산업, 사회 대부분에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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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1세기에 들어서는 기존의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에서 진일보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진일보를 요

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따라서 

미래 예측과 정교한 계획보다는 끊임없는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통한 혁신이 더욱 효과적이다.12)

< 산업혁명의 단계별 변화 >

출처 : 4차 산업혁명, 주요 개념과 사례(2017, 김상훈)

12)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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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의 개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는 없으나, 대

체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가별, 연구기관별, 전문가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세계경제포럼(2016)에서는 4차 산

업혁명을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어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규모, 범위, 복잡성 측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3D 프린팅, 나

노 기술, 생명 공학, 재료 과학, 에너지 저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13)하고 있다.

한편, 시사상식사전14)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기술(ICT)의 융

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

로 대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5)

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

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

업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

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

기술과 결합하여 실세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기존 산업혁명보다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행한 협동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1970

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최근 인공지

13)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2016.1.14, Klaus Schwab)
1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cid=43667&categoryId=43667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tegoryId=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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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한층 가속화

되면서 산업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해

하고 있다.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

명 대응계획17)(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

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며, 지능화 기술18)이 각 분야의 기반기술과 융합하

여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동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기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개념 정의하기 위해서

는 기술융합, 초연결, 초지능, 혁신적 변화 등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융합되어 모든 산업과 사회가 연결되고, 생산시

스템과 사회구조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16)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2
17) 21개 부처 합동으로 작업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2017.11.30)
18)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 Data), 인공지능 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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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획기적인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재편과 전반적인 사회 시

스템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과는 속도, 범

위,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

합화, 제조업의 산업구조 혁신,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등의 플랫폼 비즈

니스 확산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19)으로 꼽을 수 있다.

특  징 내        용

상이한 기술과

분야의 융복합화

·물리학 기술(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과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및 생물학 기술(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과 같이 서로 단절되어 있던 분야의 기술들이 

경계를 넘어 융복합되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가 계속 출현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공급사슬 전 영역의 합리화와 예측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와 제품의 

서비스화를 

포함하는 제조업의 

산업구조혁신

·제조공정에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s System)의 도입

으로 자동화와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여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와 

제품의 서비스화를 유발

·기존의 생산에만 집중된 제조업에서 탈피해 제조업의 구조와 

공정 전반에 혁신이 발생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산으로 신규 서비스시장이 발전

·대표적 사례는 공유경제와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시장

으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가 급성장

19)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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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앞서 반복적으로 기술하였듯이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 경제는 물

론 국가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은 침체된 세계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지능화를 통해 자본과 노동의 제약

을 극복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및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새로운 성장원

천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피케티(2014)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가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

1700년 이전까지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제로 수준(0.1% 이하)이

었고, 성장의 동인도 대부분 인구 증가에 기인하였다. 1700~2012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6%였는데,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1인당 생산 증

가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절반 정도였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1820~2012년) 1인당 생산이 인구 요인의 기여도를 초과하였다.20)

반면, 비관론을 주장한 로버트 고든(2017)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

혁명기에 비견되는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없었고, 1994~2004년 사이 

잠시 생산성이 증가한 이후에는 낮은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

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큰 폭의 생산성 증가

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21)

20)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90
21)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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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성장(연평균 성장률)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1890-2014년)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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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

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기

회요인과 위기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자동화와 지능화의 영향

으로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할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성장과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태동으로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으로 견해가 갈린다. 특히 자동화와 지능화는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

적 노동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능화, 자동화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22)

플랫폼 비즈니스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형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일자리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 디지털 플랫폼

을 통한 서비스의 건별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의 비전형 근로계약이 확산23)된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시간

제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나라는 ’17년 기준 23개국, ’18년 기준 20

개국으로 나타났다(OECD Stats).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 

현장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

으킬 수도 있지만, 지능화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

을 가속화시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2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혁신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조직

과 문화가 변화하며,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빠르고 정확하

게 찾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오작동, 사생활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

한다.

22) KISDI(2019)의 연구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수용성에 대하여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한 결과 85.7%의 응답자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자
신의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현재의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5.2%에 달하였다.

23)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에 참여하는 161만 명 중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의 비중이 37.1%로 전체 근로자의 경우(6.9%)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9).

24)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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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종 서비스의 비용감소와 품질향상으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

경이 조성될 것이다. 무인 시스템과 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성 예측과 24시간 감시 및 경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과 치안 부

문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교통정보 또한 실시간 교통 흐름 분석과 제

어를 통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예방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 맞춤형 서

비스가 확대되고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개개인

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과 보호도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법과 제

도로는 수용하지 못해 충돌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개개인이 수집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보가 중

요해짐에 따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5)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6) 현재 

국내에서는 ICT, 금융 산업 등을 제외하면 디지털화 수준이 높지 않으

나, 향후 산업 대부분에서 HW, SW,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의 역할도 현재 보조적 수단에서 향후 새로운 제품·서비

스의 설계, 최적의 의사 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기업 내 프로세스 효율화에서 공정·

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산업 경계 소멸로까지 영향의 범위

25)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 대담한 디지털 시대(2016, 이지효)



- 19 -

가 커지고 심화될 것이다.27)

< 국내 산업별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이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 부각

되어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함께 빠른 적용과 연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

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28)

이런 배경하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

할 것이다. 다양한 산업의 사물인터넷 사업에서 엔비디아, 인텔 등의 

프로세서가 구글, GE 등의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등장하며 산업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27)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83
28)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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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경우 PC 시대 산업 플랫폼을 주도하다가 스마트폰 시대에 

ARM에게 자리를 내준 바 있으나, 사물인터넷 시대에 다시 주요 플랫

폼 기업과 제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GE, 지멘스 등의 제조기업들도 항공기 엔진, 공작기계 등 산업용 장

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을 추진하기 위해 플랫

폼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29)

< 시대별 산업 주도 플랫폼의 변천과정 및 전망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 변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이 글로벌 경쟁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

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해외의 서

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우

리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숙박 예약,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국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9)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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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거의 모든 재화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

업과 제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0)

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자

상거래의 발달이 온라인 중심의 소비를 이끌었다면 최근의 트렌드인 

O2O(Online to Offline)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공급

자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과 오프라 

인 소비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음식 배달, 신선식품 배달, 택시호출,

대리운전, 차량공유, 숙박 공유,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오프라인 서비스

가 O2O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사업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금융, 의료 등의 산

업에서 오프라인 사업자 없는 인터넷 전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병원 DXY는 중국 전체 의사의 70%를 보유하고 있으

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리바바는 원격으

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미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는 각각 Webank,

Mybank, Baixin Bank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 하나이다. 많은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여기에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하드웨어 자체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등 제품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31)

30)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1)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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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1)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개념 정의가 상이하고, 처한 상황과 관심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연구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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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McKinsey)32)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유망 기술로 모바일 

인터넷, 지식기반 자동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첨단 로봇, 자율

주행차, 3D 프린팅 등 12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기술이 미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33)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 12개 주요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

출처 :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disruptive-technologies#

32) Disruptive technologies: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2013, McKinsey Global Institute)

33) 모바일 인터넷 3.7~10.8조 달러, 지식기반 자동화 5.2~6.7조 달러, 사물 인터넷 2.7~6.2조 달러, 클
라우드 기술 1.7~6.2조 달러, 첨단 로봇산업 1.7~4.5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12개 항목
은 최소 16.7조 달러, 최대 40.4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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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매년 10대 전략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

는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지능정보사회의 10대 전략 기술 >

연번 기술명 주요 내용

1 Autonomous Things
(자율 사물)

·사람이 수행하던 기능을 자동화하기 위해 AI 사용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장치의 형태를 취함

2 Augmented Analytics
(증강 분석)

·증강 분석은 특정 영역의 증강 인텔리전스
(Augmented Intelligence)에 초점

·자동화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석 콘텐츠 개
발, 소비, 공유방법을 혁신

3 AI-Driven Development
(인공지능 주도 개발)

·AI를 애플리케이션에 내장하기 위한 툴, 기술, 
최적화된 프로세스에 대하여 연구

4 Digital Twins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실체 또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표
현한 것으로, 잘 설계된 디지털 트윈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크게 향상시킴

5 Empowered Edge
(자율성을 가진 엣지)

·정보 처리 및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엔드 포인트와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토폴로지를 의미

6 Immersive Experience
(몰입 경험)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을 통해 디지
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변하고, 몰입형 사
용자 경험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7 Block Chain
(블록 체인)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공을 통해 잠재적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

·정부, 의료, 제조, 공급 사슬망, 컨텐츠 배포, 
신분 검증 등 금융 서비스 외 활용 분야 많음

8 Smart Spaces
(스마트 공간)

·사람과 기술이 활성화된 시스템이 점차 개방적
이고, 연결되며, 조정되는 지능적인 생태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환경을 의미

9

Digital Ethics and 
Privacy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윤리와 고
객, 구성원, 직원의 신뢰라는 보다 폭넓은 주
제에 기초해야 함

10 Quantum Computing
(양자 컴퓨팅)

·너무 복잡하거나 기존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오래 
걸리는 경우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능력이 뛰어남

·자동차, 금융, 보험, 의약품 등의 산업은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

출처 :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2018, Gartner)

지능정보사회의 혁신기술 동향(20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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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2017)에 따르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유망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핵심기술, 주변

기술, 적용분야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5대 

핵심기술은 상호 연계되어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으로써 범용기술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주변기술에는 가상/증강현실, 드론,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신소

재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기술적 가능

성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같은 적용분야 기술들은 중요

하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의 혁신을 추동하는 동인이 아니고 해당 분야

에서만 적용되는(Destination) 적용되고 분야 밖에서는 적용되기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분류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56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데이터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

학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기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블록체인 등이 포함되며, 물리학 기술에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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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율주행, 3D 프린팅, 신소재, 웨어러블, AR/VR 등이 포함되며,

생물학 기술에는 바이오, 유전공학, 유전체, 스마트 의료 등이 포함된

다.34)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언

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3대 기술에 대하여 자

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된다. 지능이 논리, 이해, 자기 인식, 학습, 정서, 지식, 계획,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 복잡하고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

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사고,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알

고리즘 및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 및 시스템을 의

미한다.

34)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양수산 적용사례(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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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은 최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컴퓨팅 능력의 고도화 및 딥러닝 알고리즘 향상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35) 2010년대에 딥러닝(Deep

learning)의 등장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시

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36)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스마트 공장 등을 통해 공정혁신을 견인하

며, 최종 제품에 삽입되어 제품의 초지능화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제조공장

의 자동화를 급속하게 진전시키는데, 빅데이터 및 딥러닝 활용을 통해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장예측 진단 등을 통해 생산의 예측 가

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37)

< 인공지능 기술 분류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35)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36)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70~71
37)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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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관리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사람, 사물, 공간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결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주변 상황을 감지 및 통신하여 자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제

어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사물인터넷은 현실 및 가상세계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다. 4차 산

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사물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립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은 적용 범위에 따라 공

공, 개인 및 산업 분야로 구분된다.38)

< 사물인터넷 적용사례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38)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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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양적으로 많다는 의미 외에 수집, 저장, 관

리, 분석의 처리 과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즉, 대용량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기술을 의미한다.

가트너(Gartner, 2012)는 빅데이터를 높은 통찰력 획득과 의사결정 지

원,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대용량(volume), 빠른 입출력 속도

(velocity), 높은 다양성(variety)을 갖는 정보 자산39)으로 정의하였다.40)

< 가트너가 정의한 빅데이터의 3V >

출처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6

빅데이터 기술은 수집·저장·처리 등의 인프라 기술, 분석 기술 및 표

현 기술로 구성되며,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4

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41)

39) IBM은 가트너의 3V에 진실성(veracity)을 추가하였고, 포레스터 리서치는 가변성(variability)를 추
가해 4V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40)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20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6~67
41)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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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세계경제포럼42)은 잠재력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양기술로 자

율운행선박, 스쿠버 드로이드, 수중 증강현실 안경, 해양혁명43), 해저 

클라우드 컴퓨팅, 파력·조력에너지, 해양온도차발전, 해저자원 개발, 해

양 빅데이터, 바다원료 약제, 해안 센서, 생체모방 로봇 등 12개 기술

에 주목했다.

출처 :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9/12-cutting-edge-technologies-that-could-save-our-oceans/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 기술을 살펴보면, 육상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해양에서도 선원이 필요 없는 자율

운행선박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자율운행선박은 선원을 필요로 하

42)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9/12-cutting-edge-technologies-that-could-save-our-oceans/
43) 2014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의 양식어류의 소비가 자연산 소비보다 앞섰으며, 새로운 양식기술 발전

의 도움으로 해저 양식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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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써 기존 선박보다 효율적이고, 청정하고, 비용 효과적일 것

으로 기대되나, 향상된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탑재된 기존 센서 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스쿠버 드로이드는 기존 스쿠버다이버들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고성능 휴마노이드 로봇은 향후 인간 다이버 대

신 매우 깊거나 위험한 해양 연구 및 엔지니어링 작업을 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탠포드대학 연구진들은 2016년 4월 프랑스 남

부 해안에서 30km 떨어진 바다에서 인간 다이버를 투입하는 대신 

‘Ocean One’이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수심 100미터에 위치한 루이 14세

의 침몰선인 라 루네(La Lune)를 탐사했다.44)

파력 및 조력 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의 경우에는 이미 호

주에서는 상업적 사업이 실행됐으며, 파력 및 조력 에너지 생산을 비

용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과제가 남아있다.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 가능한 해양수

산 분야를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46)

44) https://news.stanford.edu/2016/04/27/robotic-diver-recovers-treasures/
45)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양수산 적용사례(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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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사례47)를 살펴보면,

우선 해운 분야의 경우 e-navigation48) 등 해사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인터넷 기반 승객 편의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해운 비즈니스 모델, 드

론을 활용한 선박안전검사49), 빅데이터 연료 모니터링 등이 있다.

항만물류 분야는 ICT 기반의 항만 자동화·무인화, 블록체인 물류서비

스, 항만내 해상드론 시범운영, 물류작업용 로봇, 인공지능·로봇 기반 

항만 자동화 등이 있다.

수산 분야는 ICT 기반의 양식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양식장 조사·보

수,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업 단속, 드론을 활용한 물고기 낚시 등이 있다.

딥트레커(Deep Trekker)사, 드론에 진공 흡착 시스템을 
부착하여 어류의 사체를 수거하여 지상에서 검사

파워비전 테크놀로지 그룹, 음파탐지기, LED 조명, 비
디오와 사진 촬영, 와이파이 송수신기를 탑재한 수중 
드론 PowerRay 개발

해양레저·환경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수욕장 방문객수 추정,

빅데이터 관광정보 서비스, 3D 프린팅을 활용한 인공산호초 조성, 빅

데이터 기상예보 시스템 등이 있다.

선박·해양장비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선박프로펠러 제작, 빅데이

터 기반 선박 신수요 예측, 태양열 저장선박 개발, VR 기반 시뮬레이

터, 3D 프린팅으로 초소형 ROV 부품 제작,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쉽 

개발 등의 적용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47)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양수산 적용사례(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8) e-Navigation은 차세대 해상항법체계로서 선박과 육상에서 해상관 련 정보를 수집, 통합, 교환, 표

현 및 분석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49) 독일 RIMS사는 드론 외부에 구형의 보호망을 설치한 Elios를 개발하여 선박안전검사

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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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자산의 개념 분석

1. 유사 개념의 검토

해양자산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 유사 개념인 해양

경제와 해양산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양경제

해양경제는 일반적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합의된 개념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해양의 영문 표기도 ‘ocean’, ‘maritime’, ‘marine’

등으로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orys, 2012)는 해양경제(Maritime Economy)를 

해양, 바다, 연안과 관련된 모든 산업 및 범 산업 경제활동으로 정의하

였다. 여기에는 이러한 경제 영역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직접 및 간접

적인 지원 활동이 포함되며, 경제 영역은 내륙국을 포함하여 어느 곳

에서나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 28개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제 규

모를 추산하여 발표하였는데, 2016년 기준 EU의 해양경제 규모는 

1,723억 유로(224조원)이다.50)

OECD(2016)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해양기반 산업의 경제활

동과 해양생태계 자산가치 및 서비스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산업은 시장 기반의 활동 및 서비스, 동 산업의 물적 자

본을 의미하며, 해양생태계는 비시장성 활동 및 서비스와 자연 자본자

산을 의미한다.51)

50)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1) The Ocean Economy in 2030(201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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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16)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해양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1.5조 

달러(1,719조 원)로 추산된다.52)

< 해양경제 개념도 >

출처 : The Ocean Economy in 2030(2016, OECD)

2) 해양산업

앞서 살펴본 해양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산업은 일

반적으로 해양을 기반으로 물적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적53)으로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양산업 분야를 예시

하고 있다.

52) The Ocean Economy in 2030(2016, OECD)
5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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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 야

1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2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3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로부터 해양광물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
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4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5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6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7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8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9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
-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또한, 해양산업은 통계청 특수분류체계54)상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9개의 산업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55)

54)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는 대분류 9개, 중분류 29개, 소분류 67개, 세분류 143개로 구성
55)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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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은 산업의 수명주기를 기준으로 전통산업과 신산업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해운, 항만, 수산 등과 같이 산업의 생명주기가 성숙기,

포화기에 있는 산업은 전통산업이며, 산업의 생명주기가 태동기, 도입

기에 있어 현재는 기술개발 중으로 산업화 이전 단계이거나, 미래 고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신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신산업은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산업이 

포함되거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들어가면 신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

다.56)

< 수명주기에 따른 해양산업 구분 >

56)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 37 -

특히 신산업은 생명주기, 기술‧아이디어의 혁신, 성장잠재력 등의 결

정요인에 따라 6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

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인다.57)

6대 분야 세부 분야

해양에너지 조력, 조류, 파력, 온도차, 염도차, 냉난방, 해상풍력 등
해양바이오 해양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학제품, 연료 등

해양자원 망간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해수담수, 해수용존광물추출 등

해양건강·안전·환경 해양치유, e-navigation, 선박평형수 처리 등
첨단해양장비 수중로봇, 수중통신,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부유식 인공섬 등

첨단수산양식·가공 빌딩양식, 외해양식, 고기술 수산식품가공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별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발전 수준이 상이

하다. 기술개발 이후 실증 또는 준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산업이 다수

이며, 상용화 단계58)는 소수에 불과하다.59)

57)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58) 해양에너지(조력발전, 해상풍력발전), 해양자원(해수담수화), 해양 건강‧안전‧환경(해양치유, 선박평형

수처리), 첨단해양장비(수중로봇‧통신), 수산식품가공 분야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
59)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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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중국, 일본도 세계시장 선점 경쟁에 가세한 상황이다.60)

분야
선도 국가

① ② ③ ④

해양에너지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해양바이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해양자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해양 건강‧안전‧환경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첨단해양장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첨단수산양식‧가공 일본 유럽 중국 미국

신산업 시장은 2017~20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8.5%에 달하는 등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1,638억 달러 규모

에서 2030년 4,749억 달러까지 2.9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61)

60)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61)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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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자산의 개념

자산(資産)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62)된다.

연번 정  의

1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의미하며,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으로 크게 나뉜다.

2 소득을 축적한 것.

3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有價物)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

4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산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한다면, 해양자산은 해양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63)으로 해양자산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

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로 정의된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따르면64), 해양

자산은 바다에서 직접 생산되는 자산,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역 및 운

송의 가치, 바다로부터 얻는 간접적 혜택 등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1. 해양의 직접생산가치 수산, 맹그로브, 산호초, 해초

2. 무역 및 운송 가치 운항로

3. 간접 자산 생산성 있는 해안, 탄소 흡수

세계자연기금은 이를 토대로 전 세계 해양자산의 가치를 추정하였는

데, 약 24조 달러로 평가되었다.

6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64) Reviving the Ocean Economy : The Case for Action-2015(WW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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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해양자산의 가치 >

구 분 분류 총 가치(조 달러)

바다에서 직접 생산되는 자산
해양수산 2.9 
맹그로브 1
산호초 0.9
해초 2.1

무역 및 운송 운항로 5.2
간접 자산 해양생산성 7.8

탄소 흡수 4.3
전체 자산 가치 24.2

출처 : Reviving the Ocean Economy : The Case for Action-2015(WWF, 2015) p.14

특이할 점은 무역 및 운송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해양환경의 건강성

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해양의 경제적 가치 중 약 70%는 해양

자산의 건강성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 해양의 경제적 가치와 해양자산의 건강성 >

출처 : Reviving the Ocean Economy : The Case for Action-2015(WWF, 201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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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WWF는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의 이유로 

전 세계 해양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 어족자원의 90%가 남획되거나 완전히 이용된 상태이며, 해초는 

약 3분의 1이 소멸되었으며, 맹그로브의 벌채 비율은 산림의 벌채 비

율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1970~2010년 사이 해양생물의 다양

성도 39% 감소65)하였으며, 산호초의 경우 50%가 사라졌고, 현재의 지

구 온난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어족자원, 해양생물종, 서식지의 감소 전망>

출처 : Reviving the Ocean Economy : The Case for Action-2015(WWF, 2015) p.26～27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양자산은 해양과 관련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

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비생물 해양자원과 해양을 기반으로 발생

하는 경제적 가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65) 900종 이상의 해양 포유동물, 조류, 파충류, 어류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을 수
치화한 해양생태지수(MLPI, Marine Living Planet Index)가 동 기간 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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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 및 해외 동향 분석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동향

1) 국내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이후 강화된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

응 움직임에 발맞추고자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수립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본격화하

였다.

우리나라는 범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으로 2017년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66)’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

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

해 수립되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 지

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66) 정부는 본 계획이 국민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 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
   - ‘I’는 본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 (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
   -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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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I-KOREA 4.0(201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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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잠재

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지능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지능화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개 분야의 지능

화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주요 내용 >

◇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 (2022년 목표) 건강수명 3세 연장, 보
건산업 수출액 30%↑

◇ (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
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
산

 → (2022년 목표) 도시문제 해결, 가정 
내 생활혁명 실현

◇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 (2022년 목표) 제조 생산성 제고, 장
애인·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

 → (2022년 목표) 도심 교통혼잡 10%↓, 
교통사고 5%↓

◇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
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 (2022년 목표) 드론 시장 20배↑, 교
통약자 배려

◇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
치매 생활보조 혁신

 → (2022년 목표) 치매 예측도 18%↑, 
복지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전력효율화 스마트그리드 전
국 확산,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
술 개발

 → (2022년 목표) 일반주택  지능형 전
력계량기 100% 보급

◇ (환경)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
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

 → (2022년 목표)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 오염도 31%↓ 

◇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
항만 구축

 → (2022년 목표)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화물 처리속도 33%↑

◇ (안전)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
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

 → (2022년 목표) 범죄 검거율 90%(‘16, 
83.9%), 해양사고 30%↓

◇ (농수산업)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
양식장 확산, 파종‧수확로봇 개발

 → (2022년 목표) 양식 생산량 25%↑,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 (2022년 목표) 경계 무인화율 25%
(‘25), 병력자원 감소 대응

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보도자료(2017.11.30)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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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

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

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

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

고, 지능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

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과 10

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

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

터 전문센터 육성한다. 아울러,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

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

계한다.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 주요 규제·제도개선 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의료 -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22)

제조 -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을 위한 수준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도입(’18)
- 지능형 제조로봇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19)

자율차 -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 정비 추진(～’20)

자율선박 - 선박직원법(승무정원), 선박 입출항 관련 법령(입출항 신고 등) 등 개선(～’22)

핀테크 -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18～)

농업로봇 - 파종·수확 로봇 등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절차의 신속화(～’18)

교통 - 최적신호제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개선(’19)

특허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18)

공정경쟁 - 신산업분야 경쟁제한 규제개선(～’18)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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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

리체계를 확립한다.

동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

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 최

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67)된다. 한편,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원) 예측치에 따라 16.2∼37.1만명에 달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67)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
∼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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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을 비롯하여 글로

벌 IT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신기술들을 세계에

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세

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ICT, SW 기업들이 혁신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개발, 공공시장 활용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

리 정부의 산업지원 역할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들의 새로운 

변신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68)

오바마 정부는 쇠락해오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자 다양한 혁신정책들

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직면하게 

된 소득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비스 위주 산업구조

의 한계를 경험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69)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제조업 혁신정책들이 4차 산업혁명

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들이 선

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70)

미국은 제조혁신을 위해 미국 제조기반의 본국 귀환(reshoring)을 핵

심으로 하는 ‘첨단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정책을 마련하였다.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부지를 중심으로 입지

가 결정되었던 제조기반을 노동력과 지가에서 비교열위에 놓여있는 본

국으로 다시 옮겨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고급인력 중심

의 생산기반 재편이 필요하였다.

68)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9)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0)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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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은 첨단제조 파트너십을 추진함으로써 R&D 투자와 인

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산업 내 기술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MII)를 미국 전역에 개

소하기 위해 국가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도 발족하였다.71)

< 제조업 혁신 연구소 모델 개념도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NMI 구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72)에는 

관련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 연구소 

설립 시 기업들은 정부의 예산지원보다 비슷하거나 큰 금액의 매칭펀

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에도 참여

하고 있다.73)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점 육성할 첨단 제조기술 분

야를 선정하였다. 초기에는 3D 프린팅, 센서, 검사장비 등 4차 산업혁

71)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4개의 첨단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
7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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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기술이 주로 선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바이오 

제조,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 지속가능한 제조공정 등 보다 응용적

인 기술이 많이 선정되었다.74)

< 미국 첨단 제조기술 중점 육성 분야 >

출처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4

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발과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74)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50 -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백악관 산하의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주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75)하고 있다. 기초연구에 

집중하면서도 기업참여를 통해 R&D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개발 

후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OSTP에서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2016년 10월 ‘AI

국가 연구개발 전략 계획’과 11월 ‘AI 미래를 위한 준비’, 12월 ‘AI, 자

동화와 경제’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AI 국가 연구개발 전략 계획’에

서 7대 R&D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고, ‘AI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에

서는 기술 진보로 인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민간과 정부 측이 이행해

야 할 내용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76)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9년 2월 AI에 관한 국가전략인 ‘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R&D 투자, 자원 방출, 혁신의 

장애요소 제거,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인 환경 촉진 등 5가지 주요 정

책 방향이 담겨있다.77)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GAST)가 2010년 

12월에 빅데이터 관련 기술투자의 필요성을 핵심으로 하는 ‘Designing

a Digital Future’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연방정부 차

원에서 수행해야 할 빅데이터 연구개발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빅데이터 기술 확보, 사회 각 영역에 걸친 활용성 제고, 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한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2015년에는 ‘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 프로그램을 발표하

였으며, 2016년 5월에는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통해 빅데이터 

75) 인간 두뇌 중심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브레인 이니셔티브’ 
정책을 수립(2013.4월, 30억 달러 투자), 국립보건연구원(NIH), 국가과학재단(NSF), 국방고등연구계
획국(DARPA), 식품의약국 (FDA), 정보고등연구기획(IARPA), 연구소, 재단, 산업계 등이 참여   

76) 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201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77) https://www.whitehouse.go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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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관련된 7대 전략과 18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78)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등 빅

데이터 관련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NASA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활용성을 제고

하고 있다.79)

<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출처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및 사이버-물리시스템(CPS)과 관련해서는 

Smart America Challenge(SAG)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78)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9)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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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생활 밀착형 융합 CPS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디지털 혁신전략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SAC

프로그램은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 재난 

대응 등 CPS 적용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80)

<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

출처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0)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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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은 타 국가에 비해 가장 일찍 4차 산업혁명 대응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방향을 대변하는 ‘인

더스트리 4.0’ 정책을 2012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이다.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8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첨단기술전략

(High-Tech Strategy)’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효율적81)인 것

으로 평가받던 독일의 R&D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8월 연구개

발과 혁신을 중점으로 한 첨단기술전략을 발표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생산 공정과 ICT 기술을 결합해 고객과 기계의 데

이터 통합을 이루고 기계 간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자율적 생산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82)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 >

출처 :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확산·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18, 산업연구원)

81) 독일의 기존 R&D 관련 정책은 16개 주(州) 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및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프로그램이 매우 복잡하며, 프로젝트 지원대상이 선택적이고 학술 부문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혁
신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82)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확산·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18,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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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 전략을 통해 R&D 투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늘려 혁신

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

한 첨단기술전략은 정부 부처 간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83)

한편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2010년 7월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수립을 통해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이동

성, 안전 등 5개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예산 활용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2006년 발표한 전략보다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발표한 ‘첨단기술전략 2020 액션 플랜(High-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에서는 10개의 미래 프로젝트(Future

Project)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10대 미래 프로젝

트의 하나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였다.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초기에는 개념에 치우쳤으나, 신속하게 실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시범사업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민간 

영역과 기업이 따라갈 길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하향식(Top-down)이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례들을 모아서 

(Bottom-up) 지속적으로 개념을 개선 및 수정하고 있다.84)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산학연이 함께 모여 진흥 방안을 모색하며 추

진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들은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설정했

다.85)

8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4)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5)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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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미래 프로젝트 >

출처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자, 2013년 BITKOM, VDMA,

ZVEI 등 독일의 대표적인 3개 협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Plattform

Industrie 4.0’을 결성했다. 이들은 독일 제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

을 대변하는 협회인데,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을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플

랫폼을 만들었다.

각 협회는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

하며 이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 플랫폼이 

사회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고, 이에 정부 부처에 플랫폼을 이양하였다. 이렇듯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관련 대응 방안과 전략을 함께 구성해나갔다.86)

86)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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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조직도 >

출처 :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확산·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18, 산업연구원)

독일은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표준화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산업-표준 관련 업계

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독일의 산업계와 정부는 표준화 

작업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표준위원회 I4.0(Standardization

Council Industrie 4.0)을 결성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표준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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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AUTONOMIK für Industrie 4.0’ 프로젝트87)를 만들고, 4,000

만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88)

인더스트리 4.0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요소는 국제협

력이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하여 적극적으

로 추진하자 세계 다수 국가에서의 협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독일

은 플랫폼을 통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체코 등과 4

차 산업혁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89)

독일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

로 인더스트리 4.0 전략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16년 8월 새로운 중

소기원 지원 정책인 ‘Mittelstand-Digital 4.0’을 수립하였다.

이것의 핵심은 디지털화에 있어 대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기업들이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다. 독

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테스트베드

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관심있는 기술들에 대한 정

보, 실험 가능장소, 컨설팅 문의 등 인더스트리 4.0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90)

87) 스마트 생산 지원 시스템,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인간의 육성/몸짓을 통한 자율주행 이동수단 개
발, 4차 산업혁명 사업 모델, 맞춤형 생산시스템 제작, 인간-로봇 공동작업구역의 안전/보안 체계, 
재고 조사용 자율비행로봇 개발, 생산시스템 및 산업용 서비스 로봇 개발, 생산공정 효율성 증대 및 
지원, 공장 디자인 3D 엔지니어링 플랫폼, 재활용 가능 스마트로봇 매칭 시스템, 자동차 산업 분산 
제조 관리, 도로 공사 차량의 자율화 및 네트워크화, 스포츠용품 및 좌석커버 맞춤형 제조 자동화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8)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9)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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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통해 경제성장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

극 수용해서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이다91). 특히 2016년을 기점

으로 경제, 산업, 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였다.92)

일본은 먼저 로봇을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로 보고 

2015년 1월에 ‘로봇신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로봇 기술만으로는 4

차 산업혁명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5년 개정 일본재흥

전략을 통해 IoT, AI, 빅데이터를 정부가 주목해야 할 신기술에 추가하

는 한편, IoT, 빅데이터, AI가 초래할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고용기회)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전략의 

도출을 시도하였다.93)

< 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의 주요 정책 >

출처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1) 일본은 2015년 6월 발표된 ‘일본 재흥전략 개정 2015: 미래에의 투자와 생산성 혁명’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처음으로 언급

92)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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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봇신전략

로봇 신전략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의 표준화를 선도하려는 독일

과 산업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

략을 참고하여, 표준화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모두 가능한 분야로서 일

본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이다. 동 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5년간에 로봇시장을 제조분야 2배 및 비제조분야 20배 규

모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로봇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94)

< 로봇신전략의 주요 내용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4)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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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에는 동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실상 일본의 인

더스트리 4.0에 해당하는 민관협력기구인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Robot Revolution Initiative, RRI)’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활동 개요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 정부는 2016년 1월 미래 지능사회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제5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초스마트사회95)(Society

5.0)’ 추진전략을 포함하였다. 초스마트사회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거대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95)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니즈
에 세밀하게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 연령, 성별, 지역,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의미 /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초스
마트 사회가 오고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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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13개 중요 정책과제 >

출처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 일본재흥전략 2016

일본재흥전략 201696)은 부제인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다수 반영하였다. 동 전

략은 5개의 핵심 시책으로 구성되는데, 첫 시책인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며, 다른 4개의 핵심 시책에도 4

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97)

96) 일본재흥전략은 아베 내각의 3대 경제정책(금융, 재정, 성장) 중 성장 정책을 담은 핵심전략 문서로 
2013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매년 개정판을 발표

97)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62 -

< 일본재흥전략 2016의 주요 내용 >

출처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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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산업구조비전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대응 정책을 총괄적으로 정리하

고 있는 것이 바로 2016년 4월 신산업구조부회에서 발표한 신산업구조

비전(중간보고)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공통 기반기술들(IoT, 빅데이터, AI,

로봇)이 부문별 기술(금융, 의약, 생산 등) 및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

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여 데이터를 부가가치

의 원천이라고 파악하고 있다.98)

< 신산업구조비전의 주요 내용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8)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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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공지능 관련 정책 동향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

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 예산을 확충하고, 특히 민간투자 유발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문무과학성은 2016년부터 10년간 1천

억엔을 투입하여 AI, 빅데이터, IoT, 사이버보안 등을 통합하는 프로젝

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2016년 4월 부처간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연계를 도모하

고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창설하였다. 관계

부처(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인

공지능 연구개발의 목표와 산업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99)

99) 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201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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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중국은 양적 확대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구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성장세가 

꺾이더니 2012년부터는 7%대로 하락하였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시대

에 진입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급속한 고

령화로 인구 보너스 효과도 소멸되어 중국 제조업이 이제는 가격 경쟁

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

국 제조업이 단순 저임금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였으며, 리커창 총리

는 2014년 10월 독일을 방문,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중국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독일식 정

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00)

이런 배경 아래에 중국은 2015년 5월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제조 2025’ 및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

국제조 2025는 벤치마킹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는 했지만,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 하였고,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전략산업 육성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

는 한계를 노정하였다.101)

그리고 인터넷+와 중국제조 2025는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또한 두 정책은 상호 겹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102)

100)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1)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2)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전략 평가(2016,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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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중국 정부는 두 정책의 통합에 역량을 집중하

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은 2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103)

2016년 5월 국무원은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액션 플랜’ 정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해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 의

견’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1월 공업정보화부는 이 지도의견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3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5월 중

국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

력인 인공지능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2016년 12월부터 13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스마

트제조 발전계획,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계획,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의 주요 정책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3)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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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제조 2025

동 정책은 5대 이념과 3단계 전략적 목표, 9대 전략적 과제, 8대 

전략적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내용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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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략적 과제 중에서는 제조업 혁신 역량 강화, 정보화와 산업화

의 융합발전 도모, 핵심분야 발전 추진 등이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

련이 있으며, 핵심분야 10대 기술 중에서는 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포

함하고 있는 차세대 IT기술, 로봇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첨단 수치제어 

기계 및 로봇, 지능화 자동차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형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104)

나. 인터넷+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의견

중국 국무원은 2015년 7월 인터넷+105)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

도의견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3년 및 10년간의 인터넷+ 발전목표와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11개 중점분야를 제시하였다.

< 인터넷+의 발전목표 >

출처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2015, 산업연구원)

104)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5) 2012년 11월에 열린 제5회 모바일 인터넷 박람회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모든 업종이 인터넷화

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용어를 개발하였으며, 텐센트의 CEO인 마화텅은 이 용어의 내
용을 발전시키는데, 그에 따르면 ‘인터넷+란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모든 업종
이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모
델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인터넷 플러스 혁명: 2025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전략리포트(마화텅, 장샤오핑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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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11개 중점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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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 2단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들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이후에는 이들을 통합 추진하는 것과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전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먼저 중국 국무원은 2016년 5월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정책의 

협력․추진을 위해 ‘국무원,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

도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지도의견은 ‘쌍촹(双创)-대중창업, 만인혁신’

의 활력을 일으키고, 공급측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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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은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의 ‘쌍촹’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과 새

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융합발전 기초를 구축하고, 융합발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06)

<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

출처 : 중국 국무원,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에 대한 지도 의견 발표(2016, 산업연구원)

이후 2016년 11월에는 국무원 지도의견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공업정보화부에서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제시된 주요 임무는 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대

중창업, 만인혁신’ 신규 체계 구축과 창업혁신 활성화, 네트워크화 생

106)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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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신규모델 보급, 생산방식의 지속적인 변혁 유도, 플랫폼화 서비스 

신업종 육성, 산업 가치사슬의 고급화로의 도약 추진, 다분야 융합 신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혁신역량 제고,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관리체계 

표준 보급, 기업의 조직관리모델 혁신, 스마트 장비와 제품 발전, 산업 

핵심경쟁력 제고, 기반시설체계 개선, 지원서비스역량 제고 등이 있

다.107)

2016년 5월,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AI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 신흥산업의 육성, 중점영역의 

인공지능 제품혁신, 단말기 상품의 지능화 수준 향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방안의 주요 내용 >

출처 :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7)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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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3단계

(~‘20, ~’25, ~‘30) 발전전략 하에 인공지능 이론, 기술, 응용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자 인공지능 기초 이론체계 수립, 고급화·고

효율의 스마트경제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사회 건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군민융합 강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스마트 기초 인프

라 구축, 중대한 하이테크 프로젝트 추진 등 6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

였다.108)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주관으로 수립된 스마트제조 발전계획은 10대 

중점임무를 제시하였는데, 스마트제조 장비발전 가속화, 핵심공유기술 

혁신 강화, 스마트제조 표준체계 구축, 공업 인터넷 기초 구축, 스마트

제조 실험 시범구 보급, 중점 영역의 스마트화로의 형태 전환, 중소기

업의 스마트화 개조, 스마트제조 생태체계 형성, 구역 스마트제조의 협

동적인 발전, 스마트제조 관련 인재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109)

동 계획의 특이점은 2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인데, 1단계는 스마

트제조의 발전기초와 기반능력을 현저히 증강하고 전통적 제조업의 중

점 영역의 디지털 제조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며, 2단계는 2025

년까지 스마트제조의 기반체계는 기본 형태를 이룩하고 중점 산업은 

초기 스마트화로의 형태 전환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110)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사물인터넷 산업

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사

물인터넷 산업 규모를 1.5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며 산업발전에 적합

한 표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의 사물인터넷 산업 13차 5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사물인터넷의 응용과 관련하여 6개

의 주요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홈, 지능형 교통 및 텔레메틱스, 스마트 의료 및 건강양

로, 스마트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다.111)

108) 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201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09)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자료 참고
110)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 연구(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1)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74 -

빅데이터 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우수한 기술과 

광범위하게 응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춘 빅데이터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입이 1조 위안을 넘어서는 것

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빅데이터 핵심기업 10개와 빅데이터 응용 및 

서비스 기업 500개를 육성하고 10~15개의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를 건

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관

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공유과 유통을 촉진시키고 개방식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혁신

성이 강한 빅데이터 핵심기업과 전문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기업이 빅데이터의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나가

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과학연구 혁신모델을 수

립할 계획이다.112)

112)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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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시아

러시아는 2014년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NTI)’를 2015년 7월에 발표했다.

NTI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 ‘경제현대화 및 혁신개발위원회’ 내 실

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책 총괄은 러시아 전략이니셔티브청(ASI: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이 담당하고, 실질적 실행 및 관리는 러

시아 벤처 컴퍼니(RVC: Russian Venture Company)가 수행했다. 여기

에 각 정부 부처와 공사, 저명한 기업인, 기술자, 학자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담았다.

NTI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향후 15~20년 

내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

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분야 중 러시아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 분야 9개를 선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개의 핵심기술을 제시했다.

9개 시장은 EnergyNet, FoodNet, SafeNet, HealthNet, AeroNet,

MariNet, AutoNet, FinNet, NeuroNet으로 명시하고 각 시장별 부속 

로드맵을 작성했다. 각 부속 로드맵은 예상되는 시장 수요 원인, 핵심 

틈새시장 등을 모두 고려해 새 유망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으며, 새 유망 산업의 핵심이 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재정적, 연구적, 제도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113)

NTI가 제시한 10개의 핵심기술 분야로는 ①빅데이터 ②인공지능 ③

AR/VR 기술 ④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술 ⑤블록체인 ⑥암호화폐 및 양

자커뮤니케이션 ⑦신경기술 및 HCI(Human-Computer Interface) ⑧휴

대용 에너지저장장치 ⑨합성 유전체학 ⑩신소재기술이 있다.

113)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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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의 9개 전략(신시장) 분야 >

출처 :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TI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러시아가 추진하던 국가 주도 체계와 달

리 로드맵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민간중심 워킹그룹이 주도하

고, 정부는 민간혁신 및 신시장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했

다는 것이다. 그간 러시아의 기술 산업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있었다. 대부분 첨단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이 정부나 상부 기

관의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수동적이 되

며, 개발된 기술이 시장의 실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

면이 있었다.114) 하지만 이번 NTI는 bottom-up 방식을 적용해 민간기

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부와 공동추진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NTI는 각 산업별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추진 상

황을 점검하여 전략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인

도 등 BRICs국가, 신진 기술강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개방된 R&D 정

책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115)

114) 2017.6, KOTRA 자료
115)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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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출처 :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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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ECD

OECD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디지털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대한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점차 

디지털 및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정책입안자가 관련 경

제‧사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특정 정책 분야와 광범위한 경제 분야 관련 

디지털화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특

히 디지털 시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주제별 연구를 진행한다. 연

구 주제는 디지털 시대 기술과 직업,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디지털

화의 함의, 디지털 변혁의 측정, 디지털화의 사회와 삶에 대한 기여 등

이 있다.

동 프로젝트는 OECD 과학기

술혁신국(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디지털 경

제위원회(CDEP), 과학기술정책

위원회(CSTP) 등이 주도하여 

추진하며, OECD 사무국內 과

학기술혁신국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위

원회가 수석위원회가 되어 프

로젝트 전반을 이끌고 최종결

과물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

한다.116)

116) 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201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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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사점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 3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있어 정부보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

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R&D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기

업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영역에서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였다. 국가 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러시아에서도 민간 중심 워킹그룹이 로드맵 수립,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을 주도하였으며, 정부 주도 전략을 추진했던 중국도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역할을 Player에서 Rule setter &

Referee로 전환하고 있다.117)

둘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적 거버너스 구축이 

필수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은 정부-민간, 정부 부처간, 민

간 단체간, 그리고 국가간 협력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

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추진을 위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협력 플랫폼을 만들었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협력하기로 합의하

였다. 일본도 민관협력기구인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를 설치하였

으며, 우리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기술 개발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쇠퇴

해가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정책들에서 비롯되었

고,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수립되고 발전되었다.

117)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2016, 이재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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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1) 국내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책 수립과 발맞춰 해

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7년 9

월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동 대책은 스마트 수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 집중 육성, 첨단 해양안

전종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조성 등의 추진과

제를 담고 있다.

이어 2019년 10월에는 해양수산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원 달성, 오션스타 기업 발굴, 선진국 수준

의 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과 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해양바이오산업, 치유·생태관광 등 해

양관광 신산업, 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첨단해양장

비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을 5대 핵심 해양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탐사 범위

를 연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장하고,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협력거점도 확대한다. 또한, 해양바이오 유용 소재 발굴, 분양,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화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확대한다.

해양관광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연안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으

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조성, 관광코스 및 연계상품 개

발을 추진한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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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화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치유센터를 건립118)한다. 아울러, 갯벌, 해

양보호구역, 해양경관, 해양생물 등 우수한 해양환경자원과 연계한 해

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이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국가해양정원’을 시범적

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대기 오염물질 통합 저감장치, 수소 선박 연관 기술 

및 전기 추진 선박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친환경 공공선박 발주 확대,

민간의 친환경선박 발주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

한다.

첨단해양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실

해역 운용을 통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수중통신 시스템의 해군 수중

무기 체계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오염 감시, 적조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 해양드론 시범사업, 해양특화 드론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양

드론 산업화 여건을 조성한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을 위해 발전 공기업과

의 공동 투자를 통해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핵심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해운·항만산업과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하여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 스마트 해

상물류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지능항해, 항만 

자동 이·접안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자율

운항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운전센터 구축 및 단계적 실증을 추

진한다. 또한, 항만 자동화 설비기술의 국산화와 5G, 사물인터넷 기반

의 항만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세대 항만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118) 완도(2019～2021)를 시작으로 2020년 신규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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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운영센터 설립 등을 통해 스마트 해상통

신 기반을 구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민간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양식, 유통, 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

기술(B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화 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 양식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양식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양식

장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 유통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한,

참치펀드 등 양식산업 실물펀드 투자 확산을 지원하고,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품목에 대한 기업 진입 확대를 추진한

다.

셋째,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

도, 인력의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자산, 유휴 항만시설 등 공공 인프라

를 지역의 주요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중 해양수산 비중을 선진

국 수준으로 확대119)한다.

또한, 신제품의 시장 진출 촉진 및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

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

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창업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 등

을 통해 기업의 성장주기별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다. 또한, 해양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

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19) 2015년 기준 미국은 6.2%, 일본은 7.4%, 중국은 5.5% 등



- 83 -

< 해양수산 신신업 혁신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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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년 11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해양수산 분야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마련된 정책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만든 해양수산 분야 4차 산

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스마

트양식, 물류시스템, 해양로봇, 자율운항선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8

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의 방향

과 추진과제에 대해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

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양식 50% 보

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해양재해 예

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 4시간),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

축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 전략은 해운‧항만, 수산, 해양공간(환경‧재해‧안전) 등 3대 분야별

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적용 가능성, 문제해결 가능성, 국민·종사

자에 제공하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9대 핵심과제 및 25개 세부 추진과

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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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의 비전 및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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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상운송 체

계 지능화 및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맞추어 스마트항만120), 초연결 해상통신, 고

정밀 위치정보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업 전 과정에서 스마트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121)하여 국

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신(新)수산업 구현을 추진한다.

120) 스마트항만은 크게 자동화 항만(선박 대형화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초고속․
대용량 하역을 위한 항만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항만(IoT‧AI 기술로 항만 내 모든 작업‧물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분된다.

121)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예측·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스마트 콜드체인 구축, 산지
위판장 캠마켓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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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재해‧안전 분야에서는 ‘해양환경‧재해‧안전 스마트 관리·대

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강점인 광범위‧대량 정보의 실시간 

수집(IoT)→분석(Big Data)→예측(AI)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환경‧

재난‧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나

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22)

122) 해양쓰레기 발생예측기술 및 항만 대기오염 측정‧예측기술 개발, 해양관측위성 발사‧운영, 해양예측
모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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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공간 3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전문인

력 양성, 기술·장비 표준화 등의 기반 조성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

획이다.

< 스마트 해양수산 2030 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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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앞서 언급한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에서 알 수 있

듯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4차 산업

혁명 대응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해양수산 

분야만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123)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

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특정 분야(해운, 항만, 수산 등)별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통 해양수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EU, 중국을 중심으로 해운과 항만 분야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한 해상물류의 자동화, 지능화가 진행 중이며, 전 세계 수

산생산이 어획에서 양식으로 전환된 여건124)을 반영하여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수산 양식이 추

진되고 있다.

< 분야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사례 >

해운 ∙롤스로이스社, 세계 최초 원격조정 시범운항 성공(’17), ’30년 완전무인화 목표
∙노르웨이 야라社는 ’20년까지 전기추진 자율운항선박 건조 추진

항만 ∙로테르담항(’15), 칭다오항(’18) 등 세계적 항만들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전환
∙싱가포르 투아스항, IoT‧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지능화항만으로 구축(’20~’40)

수산 ∙EU,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최적 생육환경을 도출하는 AquaSmart 프로젝트 추진
∙노르웨이 외해에 플랜트형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연어 양식 성공(’17)

123) 미국 : 해양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27개 
정부 부처와 기관, 2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 소위원회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 및 간소화 목적으로 2018년 6월 설립
일본 : 종합해양정책본부 / 2007년 7월 설립,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내각 장관 전원이 참여
중국 : 국가해양국
인도네시아 : 해양조정부, 해양수산부

124) 2016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약 2억 톤이며, 양식 생산량이 54.8%(FAO,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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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운, 항만 분야

해운, 항만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적용사례로는 자

율운항선박을 꼽을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일부 국가나 기업에

서는 기술개발 단계를 지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관련 제도 및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2022년까지 

무인전기화물선의 완전 자율화를 준비 중이며,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구글, Inmarsat 등과 원양선박의 완전무인화를 2030년 추진할 계획이

다. 일본은 2025년까지 신조하는 약 250척의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며, 중국은 2018년부터 세계 최대면적의 시험해역을 조

성하고 있다.125)

항만의 경우 세계 주요 항만들은 앞다투어 장비 자동화를 달성하고,

IoT 등을 통한 항만 지능화 및 해상물류 주체 간 연계 확대를 추진 중

에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미국 롱비치항 뿐만 아니라 중국 청도

항, 샤먼항, 양산항 등도 완전자동화 항만 운영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

는 65개 선석 규모의 세계 최대 완전자동화 터미널인 TUAS 항만을 

204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무인 운영이 가능한 자율형 

크레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126)

또한, 해운·항만물류 전반에 걸쳐 정보‧항만자원 공유 및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머스크, MSC 등 세계 주

요 선사에서는 탈부착 센서를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화물운송의 가시성

을 높이는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로테르담항은 IBM과 

클라우드-IoT 기반 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base), 머스크는 Microsoft와

실시간 선박운항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을 위한 Connected Vessel 프로

그램을 구축하였다.127)

125)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126)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7)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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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 분야128)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자원의 관리,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 

전반에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CCTV, 위성통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어선 및 어획활동을 감시하고, 디지털 어획보고‧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EU는 어획량 파악(CCTV), 어획물의 종류·크기 분석, LED로 포

획대상 조절, 수집 정보 분석 등이 포함된 ‘SMARTFISH H2020’ 추진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역시 정확한 어획량 파악과 수

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자적 방식 어획보고 및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관리 및 육종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스마트 기술이 접

목되고 있는데, 미국, 뉴질랜드, EU 등은 수산자원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과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노

르웨이는 DNA 칩을 활용해 신품종을 만들거나 기존품종을 개량하는 

육종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들은 스마트 외해‧육상 양식장 구축과 이를 기반

으로 최적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첨단 수산양식 시스템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첨단 외해 플랜트형 양식 

시스템 및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대응,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상양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가공‧유통에 있어서도 AI, IoT,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산

가공 자동화와 맞춤형 유통을 통해 변화하는 수산소비 트렌드에 대응

하려고 노력 중이다. 노르웨이는 ICT 기반 영상처리기술을 활용해 선

별‧포장‧적재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상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식품 신선도 (선도변화) 표시 부

착 등도 추진하고 있다.

128)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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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환경, 재해, 안전 분야129)

해양환경, 재해, 안전과 같은 비경제적 영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먼저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해양 오염물질 및 쓰레기의 발생과 이동경

로 분석, 모니터링 및 수거 등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

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은 공중‧수중드론, 위성, 무인선박 등을 활용

하여 연안지역의 해양오염(쓰레기, 유류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

며, 특히 이미지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는 해양쓰레기 모니

터링 자료와 입자추적모델을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이동 및 분포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중‧수상드론, 해저로봇 등

을 활용하여 연안 및 해저의 오염물질 및 쓰레기를 자동 수거하는 장

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테르담 항만의 경우 해양

오염물, 폐기물을 자동수거하는 수상드론 ‘Waste shark130)’을 도입하였다.

< waste shark >

출처 : https://www.ranmarine.io/

129)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130) 입을 벌리고 각종 쓰레기를 모으는 waste shark는 고래상어가 먹이를 먹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덴마크의 RanMarine Technology 사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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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양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분석, 대기측정망 구축 및 배출원 

특성 분석 등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은 대용량 해양데이

터 수집‧분석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항만들은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독일 등 일부 항만에서는 IoT 센서 기

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국가 규모의 해양관측망 통합관리 및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예측을 

위한 해양 IoT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 미국, 캐나

다 등은 국가 차원의 해양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안-지역해-전 지

구 규모의 해양측정정보 생산체계를 마련하였다.131) 미국, 일본 등은 

10일 이상 장기 해양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고성능 계

산자원 확보로 예측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드론, 위성항법기술 등이 도입되고 있다. 선

진국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모바일 앱 등으로 해상사고 시 조난신

호와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그리스, 호주는 

인명구조 드론을 도입 중에 있다.

라. 주요국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수산 분야에 활용된 분야는 대부분 신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해양수산 신산

업 육성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132)

먼저 미국의 경우 ‘통합해양정책’ 및 국립과학재단의 R&D 프로그램

을 통해 해양통신, 관측, 에너지 및 바이오 등 광범위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단거리용 항법시스템(Short Range Aids to Navigation)

개발에 약 10.2억 달러, 해양관측망 구축․운영에 5.5억달러를 투자하

였으며, 국립과학재단은 식품, 에너지, 수자원의 효과적 관리 연구에 

131) 미국: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캐나다: ONC(Ocean Networks Canada), 노르웨이: 
AMOS(Autonomous Marine Operations and Systems)

132)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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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만달러를 투자하였다.

EU는 2015년 수립한 ‘청색성장을 위한 R&D 전략‘, ’MARINET133) 프

로젝트‘ 등을 통해 전통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생명, 수산 양식,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해양 광물자원 등을 5대 청색성장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지능형 해양

고속 항해장치 개발에 EU 공동으로 2,430만 유로를 투자하였고, 영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시스템 및 수중통신 등에 2억 파운드를 투

자하였다.

중국은 ‘전국 해양경제 발전 13·5 계획‘(2017년), ‘해양 분야 과학기술

혁신 전문계획’(2017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해양생산총액을 중국 

GDP의 9.5% 수준(연평균 7% 성장)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가해양과학

기술의 혁신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일본은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계획’(2017년),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2015년, 500억엔)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9년 4월 항만건설, 해양 교통관리, 자율운항선박,

해양안전·보안, 해양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대한 ‘해양 R&D 2030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운항만청과 17개 기업 공동으로 혁신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해양 혁신 랩’을 구성하였다.

133) Marine Renewables Infrastructure Network : 11개 EU 회원국 및 전 세계 45개 해양연구소 간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연구성과 공유·개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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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상술한 바처럼 해외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강점을 보이고 있거나 전

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새롭

게 창출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백화

점 나열식 정책대안 도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

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해양수산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되는 목적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개발과 보호 

중 어느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활용 분야에 차이가 발

생한다.

미국은 해양관측,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해양재해, 해양안전 등 비

경제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스마트 해양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자

원 확보 등과 같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러시아가 리딩 포지션을 확보하

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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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자산 산업화 방안

1. 기본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자산 산업화 방안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자산 간 매칭을 통해 산업

화를 중점 지원할 핵심전략산업(CSI: Core Strategic Industries)을 선정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전략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핵심전략산업은 앞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해양자산 등에 대한 개념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등을 참고하여 3개를 선정하였다.

해양자산이 조기에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제도, 인

력 등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과 효과적인 정

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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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전략

1) 3대 핵심전략산업 육성(Smart Ocean Industry)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양자산과 융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

술간 매칭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중에는 이미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

는 산업도 있으며, 국가별 관심도와 여건 등에 따라 상용화 수준에 차

이가 존재한다.

앞선 국내외 사례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성장 잠재력, 중요도,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

는 산업으로 ①스마트 해상물류 산업, ②스마트 수산업, ③스마트 해양

장비 산업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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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 해상물류 산업

해상물류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동

맥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조선․항만 등 연관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해운) 매출액 기준 GDP의 2～3% 수준, 외화가득액 200억불(‘16, 국내 8위)
∙(조선)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50% 이상 점유, 국내 수출의 7% 차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4위, 부산항은 세계 6위(환적 기준 세계 2위)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해운․조선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침

체되어 있어 이를 타개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4차 산업

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해상물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도입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 해운, 선

박, 해사서비스, 내륙물류 등 물류망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 여건에 맞

는 한국형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해상물류는 해상물류 전 과정에 걸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통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의 가치가 극대

화된 해상물류 시스템을 의미하며, 지능형·자동화 항만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선박, e-Navigation으

로 대변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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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것은 3개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며, 또한 조기 상용

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

의 시범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스마트 항만의 경우 선박 대형화 추세 및 다가올 자율운항선박 상용

화에 대응하여 초고속․대용량 하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항만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항만하역 

장비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IoT‧AI 기술로 항만 내 모든 작업‧물류 데이

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항, 광양항 등 실제 

운영 중인 항만을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여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다.

< 항만 지능화 개념도 >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134)에

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협약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 표준

화 선도를 위한 의제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인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과 연계되는 지능

형 해상교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4) IMO는 ’2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관련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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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수산업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업을 저비용·고효율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수산업 영역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수산 양식 분야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장 모니터링, 사료관리, 질병관리 등 양식 전 과

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또

한 대규모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가상 양식장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양식 기술 체계도 >

출처 :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수산물 가공,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스마트 가공공장, 스마

트 위판장, 전자경매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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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

해양은 인간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로

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해양장비가 활용될 소지

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크다.

특히 해양드론, 수중건설로봇 등과 같은 스마트 해양장비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기반 마련 등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

양에 특화된 드론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업화 여건을 조성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35)

< 적조 모니터링 > < 항만시설 점검 > < 항행안전시설 점검 >

해양드론의 경우 위에 언급된 비행체 형태의 드론 외에도 수상드론,

수중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경우 해양과 대기권 데이터 수집을 목적

으로 세일드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세일드론은 그동안 유인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의 정보까지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

다. 미 해양대기청은 세일드론을 통해 북극해로 이어지는 태평양 부근 

조사는 물론 기후변화 과정에서 해양이 맡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기 위

해 남극해까지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135)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5개 분
야 시범사업(54대)을 시작으로 ’23년까지 10개 분야(240대)로 활용처 확대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
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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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드론 >

출처 : https://www.noaa.gov/news/saildrone-is-first-to-circumnavigate-antarctica-in-search-for-carbon-dioxide

함부르크항에서는 수상드론인 무인수상정(USV, Echo.1)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측정 전용선으로 수중음파탐지기, 카메라, 위성신호수신

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은 크기(1.65m)로 인해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

던 지역도 탐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상드론 Echo.1 >

출처 : 해양수산 산업동향 2020년 3월(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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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수상드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목적 외에도 드론 서핑, 드론 낚시 등 해양레

저 분야에서도 해양드론은 활용이 가능하므로 해양드론의 활용 분야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중건설로봇의 경우 정부 R&D의 성과물인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작동장비)가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해역 테스트, 시

범사업 등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중건설로봇은 해저케이블 매설, 해양플랜트 등 수중 구조물 설치,

조류발전·해상풍력발전 건설사업, 해저 가스배관 설치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 발주 사업 등에 수중건설로봇을 투

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Track

Record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작업용 ROV > < 중작업용 ROV > < 트랙기반 중작업용 R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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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반 조성(Smart Industrial Infrastructure)

해양자산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반인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해양 분야에 투자되는 R&D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2019년 기준 정부 전체 R&D의 3.1%에 불과한 6,362억원이 해

양수산 분야에 투자되었다.136)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해양수산 R&D

비중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투

자되는 R&D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이후 산업화까지의 기간을 ‘Death Valley’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성 확보, 판로 개척 등에 있어 장애 요소가 많다.

기술개발 이후 마케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술이전, 기술거래 활성화

를 도모하고, R&D로 발굴된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신기술 설명회 등을 상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참여를 통해 R&D와 산업

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개발 후 상용화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

략을 채택하였는데, R&D 기획단계부터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사업화

의 주체인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상용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시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

다. 해양수산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해서는 해양

수산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

136)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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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에 가상·증

강현실(AR, VR), IoT, AI 등 첨단기술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137)

또한,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 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한편,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해양수산 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기술,

시장이 창출될 때 현실에 큰 문제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R&D 사업 추

진 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제도나 규제 개선 내용까지도 고려하여 사

업을 기획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독일이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이 표준화였는데, 우리도 신기술, 신제품의 시

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인증 체계 수립 및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

양수산 빅데이터 민·관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예측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한편, 타 분야 데이터와의 

연계·융합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37)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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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Smart Governance)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

다 높일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에서 정부나 민간 어느 하나의 노력

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내, 민간 영역 내,

국가 간 차원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민간 부문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정책 추진에 있어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적 거버넌

스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138)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

명 대응의 첫 출발점은 민간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

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139)하는 4차산업혁명위

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민간 전

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정례회의 개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혁신역량

을 결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시 제안할 수 있게 민간 전문가들

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

론 국민, 시장과 소통할 때에도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보

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은 4차 산업혁

138) 미국 국가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139)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 정부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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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비한 범국가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140)받는 우리나라의 경

우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세계 주요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컨퍼런스, 포럼 등을 

개최하여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정기

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부처가 협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다부처 연관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5대 핵심전략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부

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성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산

업별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상을 제

고141)하여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해양수산 분야 민간부문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정부

나 민관 협의체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미 

설립된 협회 등을 중심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이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BITKOM, VDMA,

ZVEI 등 3개 협회가 참여하는 ‘Plattform Industrie 4.0’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부

문 내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40)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와 ICT 역량, 제조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보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술수준·교육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적응도 평가에서 
세계 25위(2016, UBS)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범국가적 준비는 부족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I-KOREA 4.0(2017, 관계부처 합동)

14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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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2017)

이재원, 한국은행,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2016)

이지효, 대담한 디지털 시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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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강민성), 지능정보사회의 혁신기술 동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해양수산 적용사례(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산업동향 2020년 3월(2020)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2006~2013)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해양수산부,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201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핵심통계(201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20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

시사상식사전, 4차 산업혁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cid=4

3667&categoryId=43667)

IT용어사전, 제4차 산업혁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

46&categoryId=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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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2016.1.14.)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2018)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2016)

WWF, Reviving the Ocean Economy : The Case for Action-2015(2015)

WEF, A New Vision for the Ocean - Ocean Systems Leadership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7)

McKinsey Global Institute, Disruptive technologies: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2013)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

gital/our-insights/disruptive-technologies#)

NOAA, Oceans & Coasts

(https://www.noaa.gov/oceans-coasts)

NOAA, Saildrone is first to circumnavigate Antarctica, in search for

carbon dioxide(https://www.noaa.gov/news/saildrone-is-first

-to-circumnavigate-antarctica-in-search-for-carbon-dioxide)

Ranmarine, waste shark(https://www.ranmarine.io/)

Stanford University, Maiden voyage of Stanford's humanoid robotic

diver recovers treasures from King Louis XIV's

wrecked flagship

(https://news.stanford.edu/2016/04/27/robotic-di

ver-recovers-treasures/)



- 111 -

WEF, 12 robots that could make (or break) the oceans(2016)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9/12-cutting-edge-tech

nologies-that-could-save-our-oceans/)

Whitehous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American People

(https://www.whitehouse.go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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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 국

2. 훈련기관명 :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3. 훈련분야 : 해양환경정책 분야

4. 훈련기간 : 2018. 6. 25 ~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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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개요

1. 기관 개요

ㅇ 훈련국 : 미국

ㅇ 훈련기관명 : Georgetown University,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ㅇ 인터넷 웹주소 : http://www.georgetwon.edu/

http://sfs.georgetown.edu/

ㅇ 주소 : 37th and O Street, NW, Washington, DC 20057

ㅇ 전화번호 : +1-202-687-0100

2. 기관 소개

1) 연혁 및 규모

ㅇ 1789년 1월 미국 초대 로마가톨릭 대주교였던 존 캐럴(John

Carroll, 1735～1815)에 의해 설립된 예수회 소속 사립대학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카톨릭 대학교

ㅇ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최상위권 사립대학으로, 학부

는 국제학부(외교학부), 경영학부, 간호학부, 인문학부 4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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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석사·박사 과정은 문리대학, 의과·간호대학, 경영대

학, 외교대학, 로스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워싱턴 D.C.에 메인 캠퍼스, 메디컬센터, 법학대학 등 3개의 캠퍼

스가 존재하며, 인원은 2014년 기준 학생은 17,849명, 전임교원은 

2,343명

2) 소속대학에 대한 개략적 설명

ㅇ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서 많은 리더*를 배출해 왔으며, 주변의 명소 및 정부

기관**으로의 접근성은 최고라 할 수 있어 학생들이 인턴이나 졸업 

후 정부와 국제기관으로 진출할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음

* William J. Clinton 전 대통령, Antonin Scalia 대법관 등

** 미 의회, 백악관 및 연방정부 기관, 각국의 대사관, World Bank,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 및 연구기관 등

ㅇ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장관, 조지 태닛 전 CIA 국장, 빅터 

차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국장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료나 외교관 출신들이 교수진으로 다수 포진해있음

ㅇ 평균적인 US News 순위 20위권 안에 드는 최상위 명문대학이며,

국제외교학, 법학 등 주요 학과는 아이비리그에 버금가거나 우수

하다고 평가됨. 전체 대학의 순위가 명성에 못 미치는 이유는 이

공계열이 다소 약하기 때문임

ㅇ 메인 캠퍼스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해리포터의 촬영지 후보 중

의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음. DC Metro-rail(전철) station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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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shuttle bus를 자주 운행하고 있어 통학에는 큰 문제는 없음. 메

인 캠퍼스가 위치한 조지타운 동네는 DC에서도 쇼핑과 나들이하

기 좋은 곳으로 유명함

3) 소속학과 소개

ㅇ The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은 1919년에 설립된 국제관

계학 전문대학원으로서, Foreign Service라는 용어를 미 연방정부

보다 앞서 제일 먼저 사용한 학교이기도 함.

* 미 국무부 내 외교업무 담당 오피스 이름이 Foreign Service임

ㅇ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외교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외교관 사관학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부 내 동문파워

가 상당하여 미국 정부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인

기가 매우 높고, 따라서 교과과정이 미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편이며 국제 학생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ㅇ 각국의 외교부 장관, 미국의 전 장관, 국회의원, 학자 등 많은 저

명한 분들의 강연 및 멘토링을 직접 접할 기회가 많으며, 주변 연

구소와 학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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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국제정치학ㆍ국제관계학ㆍ외교학 전공 순위(Ivory Tower survey)

에서 매년 1~3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1위)

Foreign Policy magazine에서 주기적으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1,541명의 미국 대학 국제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

으로 조사된 결과로서, 해당 전공 분야에서는 동 자료가 가장 신

뢰할 만한 조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조지타운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동 조사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 출처 : Top Master’s Programs for Policy Care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Best International Relations Schools in the World, Foreign Policy

magazine, 2018(URL : http://foreignpolicy.com/2018/02/20/top-fifty-schools-

international-relations-foreign-policy/)

http://foreignpolicy.com/2018/02/20/top-fifty-schools-international-relations-foreig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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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로 국제관계, 국제정치, 미국정치,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커리큘

럼을 구성, 석사학위 과정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Professional

School인 만큼 8개의 학위 과정이 개설

프로그램명 내용

Master of Science in Foreign 

Service (MSFS)

외교학 석사

- 전일과정, 2년, 48학점 수료, 필수과목 

6과목(무역론, 수지론, 통계학, 세계화, 

국제정치이론, 리더십), 학점 3.0 이상,  

외국어 능력시험 통과, 1시간의 구두 논

문심사 통과, 1개 이상의 인턴십 수행

Master of Arts in Security 

Studies (SSP)

안보학 석사

- 36학점 수료, 필수과목 6과목, 학점 3.0 

이상, 리서치 페이퍼 제출, 졸업시험 통과

Master of Global Human 

Development (MGHD)

국제개발학 석사

- 48학점 수료, 필수과목 8과목, 인턴십 

수행, Capstone 프로젝트 제출

Master of Arts in Arab 

Studies (MAAS)

아랍지역학 석사

- 36학점 수료, 필수과목 4과목(중동역사, 

중동학개론 등), 아랍어 능력시험 통과, 

1시간의 구두 논문심사 통과

Master of Arts in Asian 

Studies (MASIA)

아시아지역학 석사

- 36학점 수료, 필수과목 4과목(동아시아

정치경제, 아시아학개론 등), 아시아 지역 

언어 능력시험 통과

Master of Arts in Eurasian,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MAERES)

러시아동유럽지역학 석사

- 36학점 수료, 필수과목 4과목(핵심세미나, 

언어고급레벨), 지역 언어 능력시험 통과, 

capstone 프로젝트 제출

Master of Arts in German and 

European Studies (MAGES)

독일유럽지역학 석사

- 48학점 수료, 필수과목 18학점, 학점 

3.0 이상, 2가지 언어능력시험 통과, 구두

졸업시험 및 capstone 프로젝트 제출

Master of Arts in Latin 

American Studies

남미지역학 석사

- 36학점 수료, 지역 언어 능력시험 통과, 

인턴십 수료, capstone 프로젝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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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교교섭 자료

* 세부내용은 http://sfs.georgetown.edu/graduate/admissions/ 참고

ㅇ 지원 시기는 1월 초까지 (2019년 지원 마감일은 1월 15일)

ㅇ 학교 지원 사전 조건(prerequisite)

① 학사 학위 보유, 미시 및 거시경제학 관련 수업 수료

- 미수강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나 입학 전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수업 수강할 것을 요구

② 2년 이상의 근무경력

ㅇ 지원 시 필요서류(Application Requirement)

① 이력서(Resume or Curriculum Vitae): 별도 양식이나 분량은 없

으나 일반적으로 2페이지 가량 작성

② 공식 성적표(Official Transcript): 대학, 대학원 등 취득한 모든 

학위의 성적표(타기관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 이 성적표도 제출)

③ 추천서 3부(Recommendations): 이상적으로 적어도 각 1부는 학

계 또는 학교, 직장에서 받아야 함

④ 공식 GRE 또는 GMAT 성적 

⑤ 공식 토플 또는 IELTS 성적 - 최소점수 : IBT 100

http://sfs.georgetown.edu/graduate/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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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⑦ Online Application Form

⑧ Supplement data form

- 양식에 따라 경제학, 통계학, 수학 관련 수강한 과목, 대학 학점,

GRE 점수 등을 기입

⑨ 인터뷰 : 없음 

ㅇ 지원비용(Application fee) : 90불 


